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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 야 월  행 복 한  어 린 이 도 서 관  아 띠 
#대구 동구 #자산취득비 지원

‘친한 친구’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

아띠는 ‘친한 친구’라는 뜻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친한 친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. 

2008년 10월에 개관한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회원들의 후원금과 마

을에 사는 엄마, 아빠들의 순수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

아띠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. 

지금처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그 옛날, 우리 마을에

도 아이들 손잡고 10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

생각으로 마을의 엄마, 아빠들이 모이기 시작했지요. 도서관 터를 잡기 위한 보증금 

마련부터 모든 도서관 관련 일들에 마을의 엄마, 아빠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발

로 뛰어주었답니다.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주

민들 스스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만들어진 ‘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’ 마을의 사

랑방이자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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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지원119와 함께한 

반야월 행복한 어린이

도서관 아띠의 2017년

은 어떠했나요?

아띠는 마을 주민들의 열정에서 시작됐습니다. 후원 행사를 

열어 첫 시작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고 마을 주민들의 돼지 저금

통 후원금으로 책을 사거나 도서관 운영비에 보탰습니다. 여기에 

책이나 물품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작은 리어카를 끌고 어디

든 마다않고 달려갔던 엄마들의 열정, 도서관 전체 도배부터 바닥

공사 등 뚝딱뚝딱 힘을 실어 준 아빠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여 아

띠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

긴급지원119는 그러한 아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이었지

요. 아띠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도서관의 가전제품 교체가 시

급해진 때가 됐습니다. 12년 이상 되는 낡은 제품들이 언제 오작동

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혹은 수리비가 제품비보다 더 드는 아찔한 

상황에 직면했답니다. 

긴급지원119를 만나 아띠의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. 여

름만 되면 덜덜 거리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독서에 방해꾼이 되었던 

에어컨, 본체와 연결된 호스관이 파손되어 검정 테이프로 징징 감

아 사용하던 청소기, 윈도우 XP를 탑재하고 속도가 느려 사서들의 

애간장을 녹이던 컴퓨터 등 낡고 노후화된 가전으로 채워져 있던 

공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나니 리모델링한 것 마냥 신선하고 

쾌적한 공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. 정기 방문 단체도 늘었고, 이

용하는 회원과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지요. 그리고 도서

관에서 특강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빔 프로젝트 등이 필요할 때면 

마을의 다른 단체에서 빌려오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노트북과 빔 

프로젝트도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서 참 좋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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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띠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한마디로 아띠 인물이 훤해

졌다고 하십니다. 낡은 가전제품이 초라하게 놓여있던 공간이 새 

제품으로 탈바꿈 되면서 더욱 쾌적해진 환경에 다들 만족해하십니

다. 도서 대출반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서들도 그 전보다 훨씬 

빨라진 컴퓨터 속도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

있다고 좋아하십니다. 앞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특강도 더 원활

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로 인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

이 될 것 같아 더 기대됩니다.

2017년은 보람과 힘듦이 공존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. 아

띠의 역사상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특강이 진행되었던 해였던 만큼 

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운영진들의 각기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, 

프로그램 관계자와도 계속해서 논의해야하고, 또 참가자를 모으고, 

프로그램 마무리 후에는 각종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업무상으로 힘든 

순간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만족해할 

때면 뿌듯함과 함께 힘든 순간도 한꺼번에 날아가기도 했지요. 힘

들지만 이런 맛에 도서관 일을 계속 하게 되나 봅니다. 

새로운 관장님과 운영진으로 꾸려지는 2018년은 개인적으

로도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총회가 2월에 예정되어

있고, 아직까지 새로운 운영진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아 좀 어수선

한 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기존의 상, 하반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

더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입니다. 도서관 홍보를 강화하고, 마

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. 개관 10년을 

맞는 아띠도서관의 2018년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

껏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. 

순간순간 힘들지만 또 다른 행복과 희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

도서관 문을 열게 되지요. 도서관에 들어서서 미소 짓는 사람들

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그 미소에 계속 중독되어 봅

시다. 2018년 새해에도 모두들 파이팅하시고, 기분 좋은 일

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반야월 행복한 어린이

도서관 아띠의 2018년

은 어떠한가요?

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

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

다면?




